
도서발굴단 
추천도서

도서발굴단이란? 

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.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

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. 

방어가 제철
저자 안윤 ｜ 출판 자음과모음

인생의 역사
저자 신형철 ｜ 출판 난다

The Earthian Tales: 어션 테일즈 NO.1
저자 김보영 ｜ 출판 아작

지구를 위해 모두가 채식할 수는 없지만
저자 하루치 ｜ 출판 판미동

#지옥의공리주의자가 추천합니다

근근이 모은 돈으로 서울까지 나가 잡지를 모셔 오고, 뒤편의 추천 SF 목록

에 위시리스트를 지우듯 도서관 청구기호를 달며 빌려다 읽었다. SF라는 

이름을 단 작품을 보면 실망해 떠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. 작품의 엉성

한 짜임새와 장르를 핑계로 무마하려는 시도에 질려 ‘SF는 내 취향이 아니

구나’ 하며 도망치기 일쑤다.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 위로 쏘아 올

려지고 있다. 지구에서 지구인들이, 계절마다 만들어낼 경이로운 이야기가 

이 책 안에서 펼쳐진다. 

#디카페인유자차가 추천합니다

 요즘 지구가 걱정된다. 사실 지구보다 지구에 사는 내가 걱정된다. 그래서

인지 채식과 환경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된다. 완전한 채식을 하기엔 

아직은 고기가 너무 맛있지만 그 맛 너머에 있는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생

각하며 새해에는 고기를 3일에 한 번 먹어보리라 다짐해본다. 이 책을 읽

으며 일회용 비닐을 다회용 비닐로 활용해보겠다는 다짐도 추가한다. 이런 

작은 다짐들이 모여 지구에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해달라고, 지구

가 조금만 늦게 분노하기를 빌어본다. 

#훠궈친구마라탕이 추천합니다

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상실의 슬픔을 겪고, 그 감정을 제대로 마주

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. 이 책 속의 ‘나(안라)’와 ‘정오’는 나의 친오

빠 ‘재영’의 죽음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. 하지만 나의 엄마의 장례식을 

계기로 연락을 하게 되고 둘은 제철 음식을 먹으며 3년을 보내고, 마지막에 

‘나’는 셋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한다. 방어의 계절은 매년 돌아온다. 정오가 

방어 및 제철 음식을 ‘나’에게 사준 이유는 누구보다 ‘재영’이 그리웠고 ‘나’

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믿는다.

#천사소녀답정너가 추천합니다

그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시들을 소개해 주는 시화집이다. ‘공무도하가’를 

시작으로 시를 쓴 저자의 의도나 그 안에 담긴 단어와 문장의 여러 해석을 

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. 시를 매개체로 고통, 사랑, 죽음, 역사를 카테고

리로 나누어 책을 넘기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

게 하는 책이었다. ‘인생이란 무엇인가’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에, 이 책을 만

나보자.

책 속 한줄
“그러나 누구도 시인들만큼 잘 묻기는 

어렵다. 나는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법을, 
그 자세와 열도와 끈기를 배운다. 그것이 

시를 읽는 한 가지 이유다. 인생은 질문하는 
만큼만 살아지기 때문이다.”

책 속 한줄
“한국 SF잡지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
그 잡지들이 남긴 족적은 분명하고, 

또 대단했다. 당신이 먼저 있고 
그다음에 장르가 있다.”

책 속 한줄
“비닐을 샀더니 매트리스 토퍼가 왔다. 

기왕 샀으니 요긴하고 쓸모 있게 
만들어 보겠습니다.” 

책 속 한줄
“가끔 생각한다. 그가 왜 다시 내게 연락을 해 
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철 음식을 사주었는지, 

우리가 왜 3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는지. 생각의 
끝에는 언제나, 그 일들의 이유가 모두 같으며 
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. 

곧 방어가 제철인 계절이 온다.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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